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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, 명절 나눔 실
천…지역 복지시설 2곳에 온누리상품권
기탁

 김교환 기자 |  승인 2026.09.15 23:36

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·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방문, 후원금 전달식 진행

[투어코리아=김교환 기자] 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(지사장 전춘희)가 다가오는 추석을 앞

두고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기 위한 나눔 행보에 나섰다.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

최근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을 잇달아 찾아 후원금 전달식

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.

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(지사장 전춘희)는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영천

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을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./사진-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



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형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과 온기를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.

전달식에는 남화수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장과 우민정 다함께돌봄센터 4호센터장이 각각 자

리해 지사 측의 뜻을 전달받았다.

후원금은 현금이 아닌 온누리상품권 형태로, 두 기관에 총 60만원 규모로 지급됐다. 지역 전

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인 만큼, 각 기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명절 음식이나 생필품

을 구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 

전춘희 지사장은 전달식에서 "이번 나눔이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

이 되길 바란다"고 밝혔다. 이어 "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

겠다"며 향후에도 유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.

영천지사의 나눔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. 지사는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찾는 것 외에도

농촌일손돕기, 농촌 집고쳐주기, 저수지 환경정화 활동 등을 수시로 벌이며 지역 밀착형 사회

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. 공기업으로서 지역 농업·복지 기반을 함께 챙기는 역할을

병행하고 있는 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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